
이
명

박
 정

권
 용

산
 철

거
민

 희
생

자

일
시

: 
2월

 7
일

 (토
) 오

후
 4

시
장

소
: 

청
계

광
장

이
명

박
 정

권
 용

산
 철

거
민

 살
인

진
압

 범
국

민
대

책
위

원
회

 │
 h

ttp
:/

/m
bo

ut
.ji
nb

o.
ne

t │
 m

bo
ut

@
jin

bo
.n

et
 │

 전
화

 0
2-

79
5-

14
44

 │
 후

원
계

좌
 0

67
-0

2-
30

21
63

 (농
협

중
앙

회
, 이

종
회

)

이
명

박
 정

권
 용

산
 철

거
민

 희
생

자
이

명
박

 정
권

 용
산

 철
거

민
 희

생
자

일
시

: 
2월

 7
일

 (토
) 오

후
 4

시
장

소
: 

청
계

광
장

3차
 범

국
민

추
모

대
회

매
일

 저
녁

 7
시

 청
계

광
장

에
서

 촛
불

추
모

제
가

 열
립

니
다

.



검찰은 수사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살인진압으로 용산 철거민 다섯 분이 돌아가신지 보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러나 검찰이 27명의 검사와 1백여 명이 넘는 수사 인력을 동원하여 열흘 넘게 조사

한 결과는 거짓투성이입니다. 용역들과의 무선기록이 폭로되었는데도 경찰은 진압현

장에 용역은 없었답니다.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진압 계획을 직접 승인한 사실이 드

러났는데도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이 난 이후 망루 밖에 있었던 사람들

이 어떻게 망루 안에서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없습니

다. 이는 김 청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사조작일 뿐입니다.

김석기 경찰청장을 구속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은 김석기 경찰청장 후보자의 내정철회를 할 때가 아니고, 진

상조사가 먼저”라며 사과조차 없습니다. 30여명의 철거민을 잡아들이겠다고 별다른 

안전장치도 없이 1천 7백여 명의 무장한 경찰을 투입했습니다. 그들은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이 새끼 잘 걸렸네”라며 발로 짓밟았습니다. 5명의 철거민은 

불에 타 죽었습니다. 이러한 참상의 최고책임자인 김석기를 구속하는 데 무슨 진상이 

더 필요합니까.

범국민적 저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참상을 책임지기는 커녕 헌병대를 동원해 민간집회를 감시하고, 수 만 

명의 경찰을 동원해 추모제를 봉쇄했습니다. 그러나 이 치졸한 방해도 고인을 추모하

고 정권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행렬을 막지 못했습니다. 1월 31일 ‘범국민 추모대회’에 

1만 여 명이 모이고, 2월 1일 국민대회에도 2만 여 명의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천주

교, 기독교, 불교 등 종교인들이 시국 미사, 기도회, 법회 등을 열고 있습니다. 정권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구의 1퍼센트가 
전체 사유지 60퍼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거권은 인권입니다. 그러나 집 부자 10명이 5천5백8채의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

구의 단 1퍼센트가 전체 사유지 6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불평등한 우리 사회에서 

주거권은 부자들에게만 보장된 권리일 뿐입니다. 가난한 이들은 ‘주거권’을 보장받기 

위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건설업체들의 돈벌이를 위해 평범한 서민들의 인권은 참혹

하게 짓밟힌 것입니다.

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명박 대통령은 물러나야 합니다

종부세 폐지, 강부자 내각, 공기업 민영화, 비정규직 확대, 방송장악 기도, 대운하 강

행, 경쟁몰입교육 등 이명박 집권 1년 여 동안 계속된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들은 이

번 살인 만행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서민들을 죽음의 벼랑으로 내몰고 살기 위한 저항

을 테러리스트로 호도하는 민중의 적, 이명박 정부에 맞서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2월 7일 청계광장으로 모여주십시오.

2월 7일 오후4시
청계광장으로 모입시다!

첫째, 매일 저녁 7시 청계광장에서
 용산철거민 살인진압규탄 촛불추모대회

둘째, 분향소 조문에 함께합시다.
순천향병원 또는 용산 참사현장에서 조문하실 수 있습니다.

mbout.jinbo.net 접속하여 인터넷 분향 참여 및 추모 댓글 남깁시다.

셋째, 청와대 및 경찰청 항의 글 남기기
살인 만행을 자행한 경찰과 정부에 항의합시다.

넷째, 추모와 규탄 행동을 위한
 후원금을 모금합니다.

후원계좌_ 농협 067-02-302163 (예금주: 이종회)


